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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첫 남북한영화제 개최…신상옥 작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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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1회 남북한 영화제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개최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 Radio Free Asia)이 25일 보도했다.  

 
이번 영화제에는 유엔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차석대사와 백정호 참사가 미 국무부의 허가

로 직접 영화제 첫날 환영 만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한국측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관의 최병효 총영사,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의 박광수 감독 등이 참석했다.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에서 3637㎞나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주 UC 샌디에이고의 앳킨

슨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북한 영화 '홍길동'이 상영됐다. 

 
특히 이 영화 제작에는 고 신상옥 감독이 납북 시절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으

며 북한체제 선전이나 이념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관객들로부터 폭넓은 공감

을 얻었다. 

 
제작 시점이 1985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술 장면이 수준급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개막일 저녁 환영 만찬 후에는 한국 영화 '웰컴투 동막골'이 상영됐다. 

 
둘째날에는 북한 영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향기', 사할린 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멘터리 '고려사람', 한국영화 '박하사탕'과 '화려한 휴가' 등이 상영된다. 

 
마지막 날에는 '피묻은 략패', '해변의 여인', 그리고 폐막작으로 신상옥 감독의 '사랑 사랑 

내 사랑'이 스크린에 걸린다. 

 
이번 영화제는 한반도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태평양국제관계대학원(IRPS) 교수와 클린

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중국 담당 특보를 지낸 수전 셔크 등이 200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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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정식으로 조직위가 출범해 짐 챙 IRPS 도서관장이 총책임을 맡았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영화 상영과 함께 토론회가 열리며 영화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에 대

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신상옥 감독의 삶에서 감명을 받아 북한 영화와 대중문화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

은 스티븐 정 프린스턴대 교수도 토론회에 참석해 활기를 더했다. 

 
나경수기자 ksna@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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